
Abstract
Ⅰ. 緖論
Ⅱ. 硏究材料 및 方法

Ⅲ. 硏索成績
Ⅳ. 考察
Ⅴ. 結論
參考文獻

永久大臼齒 咬合面上
發育溝 變異 關 硏究

李 榮 垠

A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developmental grooves on the

occlusal surface of the permanent molars in Korea

Lee Young- eun

A study on the variation of the developmental grooves on the
occlusal surface of the permanent molars in Korea

Lee Young- eu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lobe pattern in the human dentition plays a part in the form and function of each individual

teeth. In order to determin the morphological categories used to describe the occlusal surfaces of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molars, the variation of the developmental grooves which separate each lobe in the molars was examined

and analysed. The obtained conclusions were as follow.

1. Most of the maxillary first molars with more distinct and more developmental grooves than the other molars but in

most cases of the third molar, a heart-shaped outline due to poorly developed or abscent distolingual cusp was most

frequent and in this case the third molar had the 3 cusps separated by the central developmental groove and the buccal

developmental groove.

2. In most cases, the mandibular first molar had the 5-cusp type that the groove patter resembles a Y, the second molar

the 4-cusp type arranged in such a way that the buccal and lingual developmental grooves meet the central

developmental groove at right angle on the occlusal surface and many instances of the mandibular third molars had

the 5-cusp thpe with a+groove pattern which separatess the mesiolingual cusp from the distobuccal cusp and the 4-

cusp type with a+groove pattern.

3. The maxillary and mandibular third molar were most variable in the developmental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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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기(real life) 6주경되면 태아의 치조돌기
(alveolar process)에서 조그마한 치배(tooth
germ)가 형성되어 이 치배가 성장되면 growth
center의 역할을 하는 발육엽(developmental
lobe)이 형성된다.1,2 각 치아는 4개 흑은 그 이
상의 growth center인 엽(lobe)에서 발생하는데
이들 엽이 결합될 때 그 경계부에는 나중 맹
출후에 볼 수 있는 발육구(developmental
groove)라는 line의 흔적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각 엽이 calcification center로
부터 발생된다고 믿어 왔지만 이것을 부인하
는 학자들도 있다.3

사람의 치열에서의 lobe pattern의 발육은 개
개 치아의 형태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3 그리고 엽의 수는 치아 종류별 그리고 교
두의 수에 따라 다르다. 즉 모든 전치부는 4개
의 lobe(3개의 labial lobe와 1개의 lingual lobe)
를 갖고 있으며 소구치여 경우도 5개의 엽(3
개의 buccal lobe와 2개의 lingual lobe)를 볼 수
있는 하악 제2소구치를 제외한 4개의 엽(3개
의 buccal lobe와 1개의 lingual lobe)이 존재한
다. 상악대구치는 정상적으로 교두로써 기능을
하는 4개의 엽(2개의 buccal lobe와 2개의
lingual lobe)을 볼 수 있는데 전치, 소구치와
달리 facial deveIopmental depression의 흔적이
없어 엽의 분활은 buccal lobe와 lingual lobe를
나누는 중심구와 두개의 buccal lobe를 나누는
엽측구 틴투개의 linguallobe를 나누는 원심설
측발육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악 제1
대구치에서는 20% 내외에서 볼 수 있는
Carabelli lobe라는 부가적인 엽을 볼 수 있다.
하악제1대구치는 I개의 교두(cusp)로 기능을
하는 5개의 lobo(2개의 buccal lobe,2개의 lingual
lobo 그리고 distal lobe)를 갖고 있는데 각 엽
의 분활은 중심구, 설측구, 근심협측구 및 원심
협측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악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는 4개 혹은 5개의 lobe를 볼 수 있
는데 5개의 lobe를 갖고 있는 경우의 각 lobe의
분활은 하악제1대구치와 유사하고 4개의 lobe
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심구, 협측구 및 설
측구에 의해 나뉘어 진다.2,3,4

이상과 같이 각 lobe의 형태와 수는 개개치
아의 형태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저자는 대구치에서의 lobe를 분활하는 발
육구의 변이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상·하악대
구치의 교합면을 기준하는 형태학적 범주를
설정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한다. 

채득된 Algingte 인상체로 부터 얻어진 모형
과 발거된 치아(주로 하악제3대구치)로 부터
피검된 치아의 수는 Table 1과 2에서와 같이
상악제1대구치가 340개, 상악제2대구치 332개,
상악제3대구치 127개, 하악제1대 구치 350개,
하악제2대구치 348개, 하악제3대구치 103개 였
다. 이것을 발육구의 유형 별로 분류하여 상악
대
구치는 Figure1과 같이 A-type에서 I-type까
지 하악대구치는 figure2와 같이 J-type에서 P-
type까지 분류하여 중심소와(central pit)를 중
심으로 협측구와 중심구의 근심구(mesial
groove)가 존재하며 원심소와(distal Pit)를 중
심으로 원심설측구(또는 distal obligue groove)
와 원심협측삼각구(disto buccal triangular
groove)가 존재하는 경우를 A-type으로 분류
하였고 협측구, 근심구 및 원심설측구만 있는
경우를 B-type, 협측구, 근심구, 원심설측구, 원
심협측삼각구 및 중심소와에서 사주융선
(obligue ridge)을 횡단하여 원심소와에 연결이
되는 중심구의 가지인 원심구(또는 transverse
groove of the obligue ridge)4가 존재할 경우를
C-type으로, 협측구, 원심구 및 원심설측구만
있으면 D-type, 협측구, 근심구, 원심구 및 원
심설측구가 있는 경우를 E-type, 협측구와 원
심설측구만 존재하는 경우를 F-type, 협측구와
중심구만 있으면 G-type, 협측구와 근심구가
존재하고 원심소와의 흔적만 있는 겋우를 H-
type, 협측구, 원심구 및 근심노와의 흔적만 남
아있는 경우를 I-type으로 분류하였고 하악대
구치의 유형은 근심설측교두와 원심협측교두
의 접촉여부에 따라 발육구의 형태를 Y형 또
는 t형으로 나누어 접촉이 된 경우에는 Y형,
접촉이 않되었을 때를 +형으로분류하여 J-
type은 근심설측교두와 원심협측교두가 접촉
되면서 설측구와 중심구가 Y형으로 연결된 교
두가 5개인 경우이고, K-tyPe은 근심협측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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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측구가 중심구와 +형으로 연결된 5교두성,
L-tyre은 원심협측교두와 근심설측교두가 분
리된 +형 5교두성, M-type은 원심협측구와 설
측구가 접촉이 된 +형 5교두성,  N-tyPe은 협
측구와 설측구가 중심구와 +형으로 연결된 5
교두성, O-type은 원심협측교두와 근심설측교
두가 분리된 +형 4교두성, p-type은 근심설측
교두와 원심협측교두가 접촉된 Y자형 4교두성
으로 분류하여 각 대구치의 발육구의 유형별
변이도를 조사하였다. 

발육구의 유형별 변이도를 조사한 결과 상악
제1대구치는 피검된 340개의 치아중 48%가
A-type, 30.6%가 B-type, 12.1%가 C-type,
4.7%가 C-type, 3.6%가 F-type, 1.2%가 E-type
으로 분류되었고 조사된 332개의 상악제 2대
구치아중 45.5%가 B-type, 17.8%가 D-type,
10.8%가 C-type, 9.0%가 A-type, 4.5%가 E와
F-type, 4.2%가 H-type, 3.6%가 C-type으로,
127개의 상악제3대구치를 조사한 결과 45.7%
가 C-type, 19.7%가 D-type, 11.0%가 B-type,
7.1%가 C-type, 6.3%가 H-type, 3.9%가 E-
type, 3.7%가 I-type, 2.4%가 A-type로 분류되
었다. 그리고 350개의 하악제1대구치를 조사한
결과 J-type이 43.4%, K-type이 34.9%, L-type
이 12.3%, N-type이 7.7%, O와 P-type이 0.9%
이였고, 348개를 조사한 하악제2대구치는 N-
type이 37.4%, K-typeol 28.2%, O-type이
14.7%, J-type이 14.6%, M-type이 0.6%로 분류
되었다. 또한 103개의 하악제3대치 중에 31.1%
가 O-type, 30.1%가 L-type, 14.6%가 N-type,
13.6%가 K-type, 5.8%가 P-type, 3.9%가 J-
type, 그리고 1.0%가 M-type이었다. 

Fig 1.  Groove patterns of the makillary molars

Fig 2.  Groove patterns of the makillary molars

Table 2.  Variation of the developmental grooves on the occlusal surface of the maxillary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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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제1대구치의 경우는 A-type과 B-type에
서 보듯이 사주융선의 발달로 중심구의 가지
인 원심구(일명 transverse groove of the
obligue ridge)가 사주융선을 횡단하여 원심소
와에 연결되지 못한 유형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제2대구치에서는 A-type과 유사
하나 원심소와에서 원심협측우각부로 분지되
는 원심설측삼각가 불명료한 경우가 45.5%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면 제3대구치의 경우는 협
설교두를 나누는 중앙구와 협측교두를 나누는
협측구만 존재하는 G-type이 45.7%로 가장 많
아 이 경우 협측에 2개의 교두, 설측에 1개의
교두를 갖는 3교두성에 해당되는 유형에 속하
였다. 따라서 제1대구치에서 제3대구치로 갈
수록 발육구가 불명확하며 그 수도 적어짐을
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부가구(supplemental
groove)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설측교두를 나
누는 원심설측구도 얕아지다가 때론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유형에서는
원심설측교두가 퇴화되어 있으며 교합면의 외
형도 heart shape 또는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악대구치의 교합면을 분석해
보면 발육과정에서 일차형태(primary design)
인 근심설측교두와 두개의 협측교두를 합한 3
개의 major cusp만 존재하고 원심설득교두와
Carabelli교두 등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교두이
다. Cope-Osborn의 상악대구치의 Primary Cusp
Triangle에 관한 가설에 의하면5,6) 인간의 치
아발육과정에는 3개의 교두만 있는 대구치의
형태가 나중에 삼각형 모양의 배열이 되는 삼
결정형성단계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런
삼각형의 형태는 치아를 그쪽 부위에서 잘라
보았을 때 나타난 치근의 외형에서도 볼 수
있으며 원심설측교두가 제2, 제3대구치로 갈
수록 점차 작아지면서 때론 없어 진다는 사실
에서도 이 가설을 뒤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총괄적으로 상악제1대구치는 다른 상악대구

Table 2.  Variation of the developmental grooves on the occlusal surface of the mandibular m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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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비해 발육이 좋은 4개의 교두와 부가적
으로 발생한 Carabelli교두로 인해 비교적 명확
한 발육구에 그 수도 다른 대구치에 비해 많
았으며 사주융선의 발달로 중심구의 가지인
원심구가 차단되는 유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제3대구치는 원심설측교두의 결여로
3교두성형의 발육구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외형 및 발
육구에서 그변이가 심하였다. 그리고 제2대구
치는 제1대구치와 유사한 형태의 발육구를 많
이 볼 수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제3대구치에서
나타나는 3교두성형의 발육구 형태를 볼 수
있었다. 
Gregory와 Hellman(1926)과 Hellman(1928)의
연구에 의하면7,8,9 하악구치의 교합면형태를 정
하는데 사용되는 형태학적 기준을 보면 치아
를 lingual edge에서 보았을때 5-Y형은 교두가
5개이고 발육구의 형태가 Y자인 대구치를 의
미하고 4-Y형은 5-Y형과 구의 형태가 같지만
4개의 교두를 갖고 있는 것이 다르고 +5형은
구의 형태가 +형이며 교두를 5개 보유한 대구
치를 나타내며 +4은 +5와 구의 형태가 같지
만 교두를 4개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
다. 실제로, 이러한 Y자형 또는 +형을 나누는
기준을 metaconid인 근심설측교두와 hypoconid
인 원심설측교두의 접촉여부로 결정하여 만약
접촉이 이루어지면 Y자형, 접촉하지 않았을
때를 +자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은 이론의
근거하에 하악대구치의 발육구유형을 분류해
본결과 Figure 2와 같은 7가지 형태로 분류하
여 보았다. 이중 J와 P-type은 Y형이고 나머지
는 +형의 범주에 속하였으며 J, K, L 그리고
M-type은 5교두성, N, O 그리고 P-type은 4교
두성이었다. 따라서 J-type은 Y형 5교성, K, L
과 M-type은 +형 5교두성, N과 0-type은 +형
4교두성이었고 P-type은 Y형 4교두성으로 분
류할 수가 있었다. 그결과, 조사된 하악지대일
대구치중 5교두성이 90.6%로 거의 대부분의
치아에서 5교두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발육구
의 형태는 5교두성이며 Y형이 43.4%이었고 +
형이 47.2%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하악제1대구치에서 가장 많이 존
재하는 유형은 5교두성 Y형으로 중심구와 설
측구가 Y 모양으로 연결되어 근심설측교두와
원심협측교두와 접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하악제2대구치의 경우는 +형이 87.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4교두성과 5교두성의
수는 비슷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4교두성의
+형과 5교두성의 +형이 거의 같은 분포로 존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유
형중에서도 협·설측발육구가 중심구와 수직
으로 연결된 +형의 4교두성이 다른 종류보다
많았는데 이경우에 있어서 4개의 교두의 크기
가 거의 같았다. 
하악 제3대구치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90.3%에서 +형의 발육구형태를 볼 수 있었으
나 4교두성과 5교두성간의 분포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형 및 발육구에서의 변이가
다른 하악대구치 보다 심하고 부가구의 출현
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각 엽(lobe)의 형태와 수는 개개 치아의 형
태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저
자는 대구치에서의 엽을 분활하는 발육구의
변이를 조사·연구함으로서 상·하악대구치의
교합면을 기준하는 형태학적 범주를 설정하고
자 연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상악제1대구치는 명확하고도 발
육구의 수가 다른 상악대구치보다 많이 존재
하였지만 제3대구치의 경우는 원심설측교두의
퇴화 내지는 결여로 중심구와 협측구만 존재
하는 3교두성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었다. 
2.하악제이대구치는 발육구의 형태가 Y형인
5교두성이 많았고, 제2대구치는 +형의 4교두
성이, 제3대구치는 +형의 4교두성 흑은 5교두
성이 많았다. 
3.상·하악 제1대구치에서 제2, 제3대구치로
갈수록 발육구의 변이가 심했고 발육구의 수
가 적은 대신에 부가구(supplemental groove)가
많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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